
송재우 사장은 춘천을 떠나라

  춘천MBC 송재우 사장의 ‘메롱’ 동영상이 세간의 화제다. ‘혓바닥 테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지 하루 만에 동영상 조회 수가 수 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모욕하는 공영방송 
사장의 저급한 행위가 해외토픽에 날 만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일지 모르나, 춘천MBC 구성원
들에게는 자괴감에 얼굴을 들 수 없게 하는 희대의 사건이었다.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다. 품격 따위 찾아볼 수 없는 송재우 사장의 도발은 춘천MBC 뿐만 
아니라 전체 MBC의 이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평온하다. 그것이 일상이었기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지금의 MBC에서는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이라 하더라도 오직 방송 농단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지역MBC 사장으로 낙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MBC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다. 더 이상 막장 인사로 지역MBC를 
욕보이지 마라. 지역사회와 지역MBC에 대한 애정과 이해, 발전의 대안을 가진 적임자를 가릴 수 있도록 
사장 선임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제2, 제3의 송재우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지역MBC사장은 회사 내에서 독점적 결정권을 쥐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가진 존경받는 
어른이다. 아무나 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지역MBC를 둘러싼 위기는 노사가 힘을 모아도 돌파가 
쉽지 않다. 노조를 무조건 적대시 하고, 지역 시청자와 지역 구성원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자를 사장으로 
두고는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송재우를 방치하는 건 지역MBC를 최악의 상태로 방치하고, 그
간의 방송농단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고 자백이다.

  송재우 사장에게 권한다. 더 이상 스스로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춘천MBC를 떠나라. 그리고 먼저 빨리 
병원에 가보기를 정중히 권하는 바이다. 

  그동안 지역MBC 대주주로서 ‘권한’만 행사해온 MBC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가 
왔다. 송재우 사장은 부적격을 넘어 더 이상 사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MBC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송사장을 해임하라. MBC가 못한다면 방송문화진흥회가 나서야 한다. 안광한, 
김장겸을 MBC의 수장으로 임명해 지역 MBC에 이런 사장을 내려 보낸 원죄가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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